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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기상청, 인천시민과 소통한 기후변화이야기
- 다큐멘터리로 배우는 기후변화 이야기 공감토크쇼 개최-

□ 수도권기상청은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6월 18일(토)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

송도 트라이볼에서 기후변화 공감토크쇼『다큐멘터리로 배우는 기후변화 이야기』를

지역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.

□ 이번 공감토크쇼는 기상기후과학과 문화컨텐츠가 융합된 형태로써 MBC에서

방송되었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「기후의 반란(2014)」,「남극의 눈물

(2012)」,「아마존의 눈물(2010)」등을 활용하여 지구환경에 고통 받는 

생명들의 이야기와 기후변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상과학정보를 알기 쉽게 

풀어 진행되었다.

□ 웨더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공감토크쇼에서는 

김진만 MBC PD와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‘지구의 

눈물 · 기후의 반란, 그리고 오래된 미래’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

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현실, 기후변화로 초래되고 있는 위협들, 기후변화의 

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등 

기후변화에 대한 대국민 이해확산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.

□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“기상청과 인천광역시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 

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높이고 

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을 재고하는 기회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,

앞으로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거대한 지구환경에 변화를 불러

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협업을 통한 노력을 지속하겠다.” 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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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관련사진


